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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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튼튼 1반 친구들의 재미있는 놀이



따듯해진 봄볕의 유치원 화단에는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바깥 놀이터에 나가 햇살을 즐기며 놀이터의 이곳저곳을 관찰하면서 놀이하던 중,

유치원 화단에 조금씩 피어나는 새싹들과등나무 가지에 돋아나는새싹에 관심을 가지며 관찰하고 탐구해가는 놀이에 빠진

친구들과 매일 운동장으로 나가 자라나는 식물의 자라나는 과정을관찰해 보며봄의 식물 놀이가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놀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놀이 흐름도



여기 새싹이 자라났어~ 이제 봄이 찾아오나봐~

얘들아, 여기 새싹이 자랐어~

어? 진짜네?

여기 탱자나무에도초록 초록한잎들이 생겼어~!

초록색 잎이 자라고있다는 건곧 꽃이핀다는 거야!

맞아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조야!

바깥놀이를 하며, 나뭇가지에 새로운 잎이 자라나고 텃밭에 피어오르는 작은 새싹들을 발견하면서 봄의 기운을 느낀 슬기튼튼 1반 친구들은 봄의 관심

이 점점 커져갑니다.



교실속에서도 봄 꽃 책을 찾아보고, 교구를 이용해 꽃도 구성하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나 이 꽃

놀이터에서 봤어!

선생님! 저희 집 앞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엄청 예뻐요!

어때요?

꽃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 여기 꽃이 폈어요! 봄이 찾아왔나봐요!

얘들아 여기, 잎이 다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 유치원이 초록색 세상으로변신 중이야~!

선생님! 여기 꽃이 폈어요! 봄이찾아왔나 봐요!

여기는 포도같이 생긴 꽃이 있어!

이건 무슨 꽃이지?

이건 벚꽃이잖아! 딱 봐도벚꽃인데~!

그런데, 이건 앵두 꽃이야



벚꽃이 많이 피니까 팝콘나무 같지?

저기~ 개나리 꽃이다!

이 꽃 이름은 뭘까?

우와 잎이 점점 진한 분홍색이야!

잎도 엄청 커~!

주말을 지내고 온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에 유치원 정원과 유치원

주변에 활짝 핀 여러 종류의 봄 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크게 보니까 꽃 안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이것 좀 봐! 완전 신기한 모양이야!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꽃이 아닌 것 같아!

나뭇잎에 엄청 많은 무늬가 있어~!

눈으로 보는거랑 완전 다르게 보여 신기해!

눈으로만 관찰해보던 꽃을 돋보기 광학펜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본 아이들은 보이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갔습니다.



점토를 이용해 표상한 봄 꽃

민들레는 잎이 길쭉하고

엄청 많아!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붙

여주면 무스카리 완성!



개나리 잎은 4개였어!

철쭉은 잎이 5개야! 분홍색으로 만들어줘야지!

알록달록한 철사로 꽃을 만드니까 꽃이 더 예쁜 것 같아~

잎도 만들어주면 완성~!

점토랑 철사를 이용해 다양한 자신만의 기법을 활용하여 봄 꽃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철사를 이용해 표상한 봄 꽃



교실 속에도 정원을 만들어주자!

점토로 꽃도 만들어주고

꽃 밭을 만들어줘야지!

여기는 호수야!

호수라서 파란색 비닐을 깐거야!



식물표상

개나리는 나뭇가지 하나에

여러 개가 달려있어!

진달래랑 철쭉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튼튼유치원 동생들이 볼 수 있게 책을 만들자!

아이들은 지금까지 관찰하고 알아본 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책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책을 만들면 좋을 지 아이디어를 공유해가며

부족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식물도감책을 완성하는 슬기튼튼 1반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꽃 사진을 놓는게 어때?

꽃말도 적어주자~!

우리가 상상하는

냄새도 적어줄까?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봄이 다가오면서 유치원 정원에 피어오른 새싹을 발견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식물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물을 관찰하면서 디지털도구를 활용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식물에 대한 큰 흥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바깥으로 나가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도 관찰하고, 굼금한 내용들은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을 친구들과 공유해가며 식물도감책을 완성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